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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불멍 아이템,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하게 사용한다

- ‘휴대용 에탄올 화로’ KC 안전기준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화재사고와 

신체부상 방지 등 안전확보를 위해“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 

공간을 장식하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간편하게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감상

할 수 있어(일명, 불멍)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다만, 그간 제품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화로의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주입하다가 연소되지 않은 불꽃이 제품의 연료통으로 

옮겨 붙거나, 사용 중 제품이 쓰러지면서 유출되는 연료에 불이 붙어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사고현황(‘22.~’25.6월) : 화재 40건, 부상 12명(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및 소방청 통계)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연료 주입장치와 불꽃 점화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제품이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기준과 제품 표면 재질에 따른 최고 온도 제한 등을 규정하여 

화재 사고와 신체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의 시행 시기는 기업의 제품 준비 기간을 고려

하여 안전기준 고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27일로 정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와 같이 불을 다루는 

제품에 대한 사고 예방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

하면서, “앞으로도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살피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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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적용범위

 ㅇ 에탄올을 연료로 하여 불꽃을 일으켜 공간을 장식하는 효과를 내는 

휴대용 비급기식 화로(제품 무게 18kg 이하)

     * 조리용 또는 고정식 설치 제품은 제외

□ 주요내용

 ㅇ 연료 주입·점화·전도 시 화재 방지 또는 최소화, 사용 중 화상 예방 

등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정

< 안전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세부 사항

공통
기준

(액체·
고체
연료)

구조
- 유리판은 불꽃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도록 충분한 크기
- 전용점화장치(길이 14 cm 이상) 동봉

최대 경사 - 20 도 경사면에서 전도 또는 연료누설 없음

인장 전도 - 1.0 N·m 이상

최대 
표면온도

- 금속(65 ℃), 유리(80 ℃), 플라스틱(85 ℃), 나무(115 ℃)

소화성능 - 최대출력으로 30 분 연소 후 소화장치를 이용하여 소화

액체
연료

추가
기준

구조
- 버너 외의 부분에 연료 고임 없음
- 심지는 난로의 기울어짐 등에도 버너에서 이탈하지 않음

- 연료주입장치(제품 연료주입구에서 연료용기까지 10 cm 이상 이격)

전도 시 
연료누설량

- 10 g 미만

□ 안전관리 수준(안)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

□ 시행 유예 : 고시 발령 후 1년



붙임 2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


